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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this study, by a professional who provides medical services by gauging the 
level of personality recognition among dental hygienists, the basic data is provided to suggest 
the need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dental hygienists' education.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members attending conservative education in 2018,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total of 348 members were as follows.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1.6 years, and their average career duration was 9.4 years. The total 
personality score was 3.74 points. The highest score was 4.10 points for conscience, and the 
lowest score was 2.98 points for habit. In terms of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domains, the personality perception sco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for hygienists who were married than for those with a higher education level and working 
at a higher hospital level.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sonality domains and the highest competence domain (r=0.790) in relation to total 
personality. The higher the competency, the higher the total score. Conclusions: Personality 
is not a part of being formed in the short term.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in the dental hygiene education curriculum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develop personality through systematic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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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성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특

유의 행동 및 사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1]. 인성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좀 더 확장된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성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 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
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이러한 인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00년 이후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성
교육진흥법]이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아동을 중심으
로 인성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대학교육에서 인성교
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산업체에서도 채용, 교육 등 인사관리 시에 다른 어떤 능력보다 올바른 인성
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인간이 지녀야할 바람직한 성품을 
갖도록 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선천적, 
혹은 교육과 같은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바람직한 가치를 깨닫고, 나와 타인을 이해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
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숙된 인간으로 삶이 가능한 것이다[4,5].

최근 의료서비스의 향상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의료인들이 대상자의 신체적 돌
봄 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6,7] 인성은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인 이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인성을 들 수 있는데[8], 
유사직종인 간호사의 인성에 대한 많은 선행논문에서 인간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인성은 환자 간호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의료가 질병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해감에 따라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원만한 인간성이 필요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부합된 인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개인의 인성이 작용하게 된다[6]. 의료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좋은 인성은 의료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 직업관 확립의 기초가 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
[10].

이와 동일하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인성도 환자의 관리에 크게 작용하며, 다
양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만한 인간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부합되는 인성이 중요시 여
겨진다. 치과 진료에 있어서 환자는 치과의사보다는 치과위생사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비중이 높고, 따
라서 치과위생사는 진료과정에 불안해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7]. 그
러나 치과위생사의 환자관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를 이해하는 인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연구는 간호사의 인성에 대한 연구[5,6]와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요인[9]들을 중심으로 수행되
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성은 도덕 윤리에 집중되어 생활의 실천으로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
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성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감성과 행동의 영역을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
이고 다차원적인 인성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인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치과위생사가 갖춰야 할 인성이 무
엇인지 파악하고,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인성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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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승인(IRB No. DIRB-201808-HR-E-024)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대상자는 임의 표본추출 방법으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 중 2018년도 일부 시도회
의 보수교육에 참석한 치과위생사 400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 후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의 
효과크기 0.30, 검정력 0.95수준으로 산출하여 324명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자료 처
리에 부적합한 설문 52부를 제외한 34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임[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설문문항

은 총 34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5문항(연령, 경력, 학력, 근무지, 결혼유무), 인성관련은 29문항으로 인성영
역을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하위요인의 개념을 인지적 영역(앎)은 도덕적 
자기인식(4), 도덕적 추론(2), 반성적 의사결정(2)으로, 정의적 영역(느낌)은 양심(5), 감정이입(5)으로, 행
동적 영역(실행)은 역량(의지)(7), 습관(4)으로 하였다. 인성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였으며, 내용의 신뢰도는 도덕적 자기인식 Cronbach's α=0.832, 도덕적 추론 
Cronbach's α=0.711, 반성적 의사결정 Cronbach's α=0.638, 양심 Cronbach's α=0.907, 감정이입 
Cronbach's α=0.841, 역량 Cronbach's α=0.883, 습관 Cronbach's α=0.807로 나타났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인성 영역별 수준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영역별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인성영역간 상관
성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6세-30세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하 22.7%, 31세-35세 

19.5%, 36세-40세 18.1%, 41세 이상 12.1% 순으로 나타났고, 최소 21세에서 최대 50세로 평균연령은 31.6
세로 나타났다. 총 경력은 5년 이하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6년-10년 24.4%, 11년-15년 20.7%, 16년 이
상 17.8%, 1년 이하가 3.7% 순이었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28년으로 평균경력은 9.5년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학사가 71.3%, 학사이상이 28.7%의 분포를 보였으며, 근무지는 병원급 16.7%, 기타 3.4%, 
의원급 79.9%로 대부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결혼여부는 미혼 60.9%, 기혼 3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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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2. 치과위생사 인성 인식정도
치과위생사 인성 인식정도는 <Table 2>와 같다.
치과위생사의 인성 인식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 인성 특성에서 자기에 대한 통찰 

및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들을 보완할 방법을 이해하는 도덕적 자기인식 3.99점, 도덕적이어
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도덕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도덕적 추론은 3.92점, 반성적인 사고를 통
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반성적 의사결정은 3.76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의적 측면 인성특성의 
요소인 입장 채택의 정서적인 측면으로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해 동일시, 대리적 경험을 하는 감정이
입 3.89점, 인성의 인식정도에 가장 높은 영역은 양심영역으로 4.10점이였다.

다음으로 행동적 측면 인성특성은 인지하고 있는 도덕적 지식과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도덕적으로 
전화하는 역량 3.55점, 올바른 행동은 반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습관은 2.98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 (year) Less than 25 79(22.7)

26-30 96(27.6)
31-35 68(19.5)
36-40 63(18.1)
More than 41 42(12.1)

Career (year) Less than 5 129(37.0)
6-10 85(24.4)
11-15 72(20.7)
More than 16 62(17.8)

Education Associate 248(71.3)
Bachelor or more 100(28.7)

Office type Dental hospital 58(16.7)
Dental clinic 278(79.9)
Etc 12(3.4)

Marital status Married 136(39.1)
Single 212(60.9)

Total 348(100.0)

Table 2. Degree of personality recognition by dental hygienists
Items Mean±SD*
Moral self-awareness 3.99±0.54
Moral reasoning 3.92±0.60
Reflective decision making 3.76±0.64
Conscience 4.10±0.55
Empathize 3.89±0.55
Competency 3.55±0.61
Habit 2.98±0.84
Total personality 3.74±0.46
* The highest score is 5 in a five-point Liker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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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성 점수는 3.74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인성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영역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경력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학

력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전문학사 보다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
히 도덕적 자기인식(p=0.027), 도덕적 추론(p=0.020), 감정이입(p=0.032), 역량(p=0.001), 습관(p=0.003), 
전체 인성점수(p=0.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지에 있어서는 도덕적 추론(p=0.030), 
반성적 의사결정(p<0.001), 양심(p=0.027), 역량(p<0.001), 습관(p<0.001), 전체 인성점수(p<0.001)에 있어 
의원급 비해 병원급에 근무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서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 
중 도덕적 추론(p=0.041), 반성적 의사결정(p=0.003), 역량(p<0.001), 습관(p=0.005), 전체 인성(p=0.002)
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학사이상의 학력과 병원급에 근무하는 경우, 기혼인 경우에 있어 인성 인식 점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인성 영역간의 상관관계
인성 각 영역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들을 살

Table 3. Degree of persona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Moral self-awareness Moral reasoning Reflective decision making Conscience
Age (yr) Less than 25 4.04±0.58 3.92±0.62 3.68±0.67 4.07±0.62

26-30 3.88±0.52 3.79±0.58 3.68±0.64 4.10±0.52
31-35 4.01±0.52 3.97±0.61 3.74±0.61 4.11±0.55
36-40 4.09±0.55 3.97±0.60 3.88±0.68 4.11±0.54
More than 41 3.92±0.51 4.03±0.59 3.96±0.51 4.16±0.51
F(p*) 1.937(0.104) 1.645(0.163) 2.219(0.067) 0.189(0.944)

Career (yr) Less than 5 3.97±0.56 3.82±0.65 3.69±0.59 4.06±0.65
6-10 3.99±0.51 3.87±0.66 3.75±0.71 4.13±0.53
11-15 4.03±0.57 3.90±0.63 3.81±0.65 4.11±0.59
More than 16 3.99±0.53 4.05±0.55 3.91±0.57 4.13±0.51
F(p*) 0.171(0.953) 1.259(0.286) 1.721(0.145) 0.282(0.890)

Education Associate 3.94±0.54 3.87±0.63 3.75±0.63 4.08±0.55
Bachelor  or more 4.02±0.54 4.04±0.51 3.80±0.66 4.15±0.54
t(p*) -2.214(0.027) -2.345(0.020) -0.628(0.531) -0.919(0.359)

Office type Dental hospital 4.11±0.57 4.07±0.56 4.08±0.61 4.25±0.56
Dental clinic 3.95±0.53 3.88±0.60 3.71±0.63 4.07±0.54
t(p*) 1.952(0.052) 2.177(0.030) 4.133(<0.001) 2.228(0.027)

Marital status Married 4.05±0.54 4.00±0.56 3.89±0.60 4.12±0.53
Single 3.94±0.54 3.86±0.62 3.68±0.65 4.09±0.57
t(p*) 1.866(0.063) 2.051(0.041) 2.986(0.003) 0.565(0.572)

*by t-test or one-way ANOVA
a,b denotes the same subgroup by Duncan multiple ran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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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인성 각 영역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도덕적 추론과 양심 (r=0.644), 
도덕적 자기인식과 감정이입(r=0.642),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자기인식(r=0.618), 양심과 감정이입
(r=0.569), 도덕적 추론과 감정이입(r=0.563), 습관과 역량(r=0.5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성과 관련
해서는 역량 영역(r=0.79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역량이 높을수록 전체 인성도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3. To be continued                                                                                                                                              Unit :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Empathize Competency Habit Total
Age (year) Less than 25 3.89±0.59 3.47±0.61 3.00±0.83 3.72±0.47

26-30 3.84±0.53 3.44±0.63 2.90±0.89 3.66±0.45
31-35 3.90±0.57 3.63±0.55 2.87±0.87 3.75±0.44
36-40 3.95±0.54 3.60±0.63 3.08±0.75 3.81±0.49
More than 41 3.92±0.47 3.70±0.58 3.17±0.84 3.84±0.43
F(p*) 0.403(0.807) 2.163(0.073) 1.290(0.274) 1.562(0.184)

Career (year) Less than 5 3.88±0.58 3.46±0.65 2.93±0.80 3.68±0.41
6-10 3.92±0.54 3.60±0.67 3.00±0.95 3.75±0.48
11-15 3.86±0.55 3.61±0.57 2.98±0.82 3.76±0.49
More than 16 3.93±0.52 3.65±0.60 3.13±0.81 3.83±0.45
F(p*) 0.194(0.941) 2.269(0.061) 0.796(0.528) 1.079(0.367)

Education Associate 3.85±0.54 3.48±0.60 2.90±0.81 3.70±0.46
Bachelor  or more 3.99±0.55 3.72±0.60 3.20±0.88 3.85±0.45
t(p*) -2.156(0.032) -3.381(0.001) -3.020(0.003) -2.875(0.004)

Office type Dental hospital 3.97±0.50 3.87±0.54 3.56±0.73 3.99±0.46
Dental clinic 3.88±0.55 3.49±0.61 2.86±0.81 3.69±0.45
t(p*) 1.232(0.219) 4.393(<0.001) 5.996(<0.001) 4.513(<0.001)

Marital status Married 3.95±0.53 3.69±0.58 3.14±0.82 3.84±0.47
Single 3.86±0.55 3.45±0.61 2.88±0.84 3.68±0.45
t(p*) 1.606(0.109) 3.594(<0.001) 2.795(0.005) 3.061(0.002)

*by t-test or one-way ANOVA
a,b denotes the same subgroup by Duncan multiple range analysi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ach area
Moral 

self-awareness
Moral 

reasoning
Reflective 

decision making Conscience Empathize Competency Habit Total 

Moral self-awareness 1.000
Moral reasoning 0.618** 1.000
Reflective decision making 0.439** 0.567** 1.000
Conscience 0.506** 0.644** 0.621** 1.000
Empathize 0.642** 0.563** 0.503** 0.569** 1.000
Competency 0.447** 0.501** 0.608** 0.484** 0.508** 1.000
Habit 0.346** 0.336** 0.404** 0.211** 0.404** 0.563** 1.000
Total 0.738** 0.787** 0.786** 0.739** 0.786** 0.790** 0.661** 1.000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이선미・박지은 / 치과위생사의 인성 인식정도 ˙ 405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32

총괄 및 고안
오늘날 여러 산업체에서 인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친숙한 용어로 사용되며, 인성을 겸비한 차별화된 인

재를 원하고 있다[3,12]. 특히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전문가로써 임상현장에서 탁월한 임상실무 역량 뿐
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간의 인적 유대감과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기관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구강진료 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관
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3]. 최근 의료소비자는 치료와 회복은 물론 정서적 만족감까지 충족하길 원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도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의
료소비자의 다양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만한 인간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부합되는 인
성이 중요시 여겨진다.

최근에는 사회가 더욱 발전, 변화 하면서 인성의 개념을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인성을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각 영역을 모두 통합하는 포괄적 개념
이 인성이라고 하였다[14]. 인간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되면, 옳은 것을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마
음가짐은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은 독립적으로 따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결합된 형태를 이루며 통합적으로 인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의 인성 인식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임상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 
인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치위생학과 대학생활부터 인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의 인성영역을 점수를 살펴보면 정의적 인성특성 중 양심 4.10점, 감정이입 3.8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지적 인성특성인 도덕적 자기인식 3.99점, 도덕적 추론 3.92점 반성적 의사결정 3.76
점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적 인성특성인 역량 3.55점, 습관 2.98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들의 
인성 수준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의적 인성 수준이 높은 반면 행동적 인성 수준이 가장 낮게 나
타난 것은 같은 도구로 치과위생사와의 유사 직종인 간호사의 인성을 분석한 이와 강[16]의 연구결과와 대
학생들의 인성을 조사한 박과 장[17], 김[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머리로 인지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는 수준이 낮음
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치과위생사로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심, 감정이입 등 내부적 요소들이 주
를 이루는 정의적 인성특성을 외부 환경 및 타인과의 관계에 확대시켜 도덕의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 인식,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돕는 인지적 접근이 반드시 포함되어 보다 취약한 역량 및 습관 성취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행동적 접근을 추구해야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인성특성의 차이는 연령과 경력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학사이상의 학력과 병원급에 근무하는 경우, 기혼인 경우에 있어 인성 인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감성리더쉽, 몰입도, 환자지향성에 대해 조사한 김과 한[7]의 연
구결과인 인성과 관련된 감성리더쉽과 몰입도에서 연령과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
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도덕적 자기인식, 도덕적 추론, 감정이입, 역량, 습관, 전체 인
성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유아교사의 인성에 대해 조사한 조와 전[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한국인
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인 김과 이[20]의 연구에서 학력에 따라 인성의 한 특성인 이타심이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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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많은 대학에서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규교육과정이나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인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추세와 관련 3년제 대학보다는 좀 더 학점에 여유가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인성
교육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근무지에 있어서는 병원급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반성적 의사결정, 역량, 습관, 전체 인성점
수에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급에서는 치과위생사 채용 시 어느 정
도 경쟁률이 있는 상태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채를 진행
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결혼여부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서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점
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임상간호사의 인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홍과 박[6]의 연구와 유아교사의 인
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인 조와 전[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
우 임상경력도 많아지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좀 더 성숙한 인성이 형성된 결과로 판단된다.

인성 각 영역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도덕적 추론과 양심(r=0.644), 도
덕적 자기인식과 감정이입(r=0.642),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자기인식(r=0.618), 양심과 감정이입(r=0.569), 
도덕적 추론과 감정이입(r=0.563), 습관과 역량(r=0.563)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체 인성과 
관련해서는 역량 영역(r=0.79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역량이 높을수록 전체 인성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들은 인성에 대해 인지하는 도덕적 자기인식, 도덕적 추론, 반성적 의사결정과 
경청하고 공감하는 정의적 측면인 양심과 감정이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
으나 행동에 옮기는 실천적 습관형성과 역량은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료소비자는 치료와 회복은 물론 정서적 만족감까지 충족하길 요구한다[5]. 과중한 업무를 부담
하며 다양한 배경의 환자들을 만나 치과의료기관의 핵심적인 인적자원으로 구강진료 일선에서 환자를 직
접 대면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들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사고, 그
리고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지가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인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업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인성을 통합적 관점에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인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환자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에게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치위생학과 정규교육과정에
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체계적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
렵다면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도구를 이용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생각이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과 일부 한정된 대상의 연구결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기관의 핵심적인 치과위생사의 인성인식 정도를 분석하고 상호 관련성을 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체계적 인성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
구의 진행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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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인성 인식 정도를 확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서 치

과위생사 교육에 있어 인성교육의 필요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2018년 시도회
의 보수교육에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4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6세-30세가 27.6%, 총 경력은 5년 이하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
령은 31.64세, 평균경력은 9.49년으로 나타났다.

2. 전체 인성 점수는 3.74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영역은 양심영역으로 4.10점, 가장 낮은 영
역은 습관으로 2.98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과 인성 영역과의 차이에 있어 학사이상의 학력과 병원급에 근무하는 경우, 기혼인 경우
에 있어 인성 인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인성 각 영역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체 인성과 관련해서 역량 영
역(r=0.79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역량이 높을수록 전체 인성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인성이라는 부분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인성에 대
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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